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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사무엘하 4장 4절, 9장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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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생각하여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1)



다윗 왕에게 나아온 므비보셋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절을 하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다윗 왕 : "무서워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므비보셋 :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므비보셋은 이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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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오늘의 공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다윗의 은혜를 받은 므비보셋

                   예수님 때문에

사무엘상 20:14~15절 말씀을 읽고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을 찾아 적어 보세요.

므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3~7 말씀을 찾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적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였고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왕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였고 또한 절뚝발이였습니다. 하지만 므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56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다음 말씀을 찾아 적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5:16)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11)

사랑을 베푼 일 느낀 점



우리의 신분은?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높고
귀한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
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지요? 우
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요.




